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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남녀 중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비교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그리고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구실 만들기는 초기 부

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

연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행동의 발달적 

기원으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평가와 개입에 대해 강조하였고, 지연행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

에서 다루어야 할 변인으로서 자기구실 만들기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간접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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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생들은 종종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

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미루는 행동으로 자

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으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곤 한다. 그렇다

면 학교 교육과 사교육, 학업적 성취와 또래

관계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자기조절 능력

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지연행동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적 개입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학생의 ‘사람됨의 위기’(중

앙일보, 2013. 9. 23)에서 중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자기조절의 실패는 학업 장면에서 지연행동을 

초래하며 지연행동이 많아질수록 학업성취도

가 낮아졌다(남경득, 손은정, 2013). 이미 중학

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지만(김은지, 

2012;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들과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 연구는 대학생들을 

주요 연구대상자로 하였다(임성문, 2008). 따라

서 중학생들의 지연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

입을 위해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을 

초래하는 관련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

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과제의 시작과 끝맺음을 미루는 행동은 지

연행동으로 명명되었는데(Milgram & Tenne, 

2000), 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심리 

내적으로는 후회, 절망, 불안, 우울, 자기비난, 

죄의식 및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았다. 또한, 지

연행동은 대인관계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습부진과 저조한 학업

성취, 직업상의 기회 상실과도 유의미한 관련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와 같이 지연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알려지면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

데, Baumeister, Heatherton과 Tice(1994)는 자신

이 기대하는 목표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수행과의 격차가 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구실 만들기,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비합리적 인지, 충동성, 특성-상태불안, 사회불

안, 공적-사적 자기의식, 부모의 비판, 반항성 

등이 지연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

혀졌다(Ferrari, 2004).

국내에서도 지연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완

벽주의(계수영, 2009; 김민선, 서영석, 2009; 김

현정, 2003; 추상엽, 임성문, 2009), 자기효능감

(김현정, 2003; 최지연, 2001),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강미정, 2006; 김문정, 정윤경, 

2012; 김연실, 2000; 김현정, 2003; 류지연, 

2002; 박재우, 1998; 서은희, 2006; 윤숙경, 

1997; 이은정, 2001), 실패공포(김현정, 2003; 

김환, 1999; 임성문, 2007; 추상엽, 임성문, 

2008), 자기구실 만들기(박보람, 2012; Flett et 

al., 1995) 등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들을 탐색한 121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Van Eerde(2003)에 따르면 상관관계 효과 크기

들이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매개변인

의 작용을 가정할 수 있다(이지연, 조혜숙, 

2011). 또한 지연행동의 원인으로서 발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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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심리적 과정, 그리고 결과로서의 심리적 

부적응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임성문, 2006, 2008; Flett, Blankstein, Martin, 

1995; Flett, Hewitt, Martin, 1995). Flett 등(1995)

은 지연행동의 기원을 가족 환경에서 찾고 지

연행동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관리나 

과제기술 향상에 그치기보다는 발달 관련 심

리적 변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

격적 특성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특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

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인데, 지연행동의 원인

으로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심리적 특성과 이

의 발현 기제를 탐색하는 것은 지연행동에 대

한 이해와(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효과적인 개입에 유용할 것이다

인지행동이론(Ellis & Knaus, 2002)에서는 지

연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하는 비합리적 사고의 

발달적 기원을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는 핵심

신념 또는 초기 도식에서 찾고 있다(임성문, 

2006). 만성적인 심리적 문제를 지닌 내담자

들을 치료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과 

치료 방법을 확장시킨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심리

적 문제를 초래하는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 EMSs)에 주목하고 있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는데, 첫째 충족되지 못한 아동기의 핵심적 

정서 욕구, 둘째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 셋

째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기질 등

이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성문, 2006, 

2008). 임성문(2006)에 따르면 지연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은 자기희생 도식, 

엄격한 기준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이다. 이 4개의 도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이었다. 또한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과 의존/무능감 도식은 

지연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

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Young 등(2003)의 이론적 

가정과는 다른 결과로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을 적응적인 도

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임성문, 2006).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성적으로 보이는 지연행동에 초기 부적응 

도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

되었지만,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만큼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

능감의 매개모형 검증에서 드러났듯이 지연행

동의 발달적 기원으로서의 초기 부적응 도식

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매개 변인

이 작용할 수 있다(임성문 2008). 실제로 자기

효능감(추상엽, 임성문, 2008; Haycock, McCathy, 

& Skay, 1998), 자존감(김광숙, 김정희, 2007), 

자기결정성(박명희, 2008; 배대식, 2009), 부모

양육 방식(황임숙, 2008; Ferrari & Olivette, 

1994) 등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

이 직접적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262  인간발달연구

하지만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초

기 부적응 도식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다양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임성문, 2006)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통찰과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정할 수 있다. 

지연행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학업 지연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실패공포가 

제기되었는데(배대식, 2009; Beswick, Rothblum, 

& Mann, 1998), Birney, Burdick과 Teevan(1969)은 

사람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실패로 인한 결과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성취에 실패했을 경우, 자기 

가치가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

이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가 실패로 인해 

그러한 평가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할 때 생긴

다. 또, 사회적 가치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덜 가치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추상엽, 

임성문, 2008). 이는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타인

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

지고 있었다(Saddler & Buley, 199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타인에 의

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

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이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Marks & Gelder, 

1996).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

을 주고 싶어하나 그러한 인상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

끼는 것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부적절하고 부

족하게 비춰져 우습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이다(최정훈, 이정윤, 1994).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아

야 한다고 믿고, 완벽에 가까운 기준에 도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선, 서영

석, 2009; 홍경화, 2011; 홍영근, 문지혜, 조현

재, 2011; 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ean, 1986).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

한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은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보이는 반면, 두려움의 정도

가 심할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을 

초래한다(홍경화, 2011). 일반적인 공포나 불안, 

여러 정신병리들의 촉발과 유지에 영향을 미

치며(Reiss & McNally, 1985), 특히 지연행동과 

같은 사회적 회피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Stein, Jang, & Livesley, 2002).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초기 부

적응 도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탐색한 연

구는 발견할 수 없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사고 및 정서 등의 발달적 

기원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검증되었던 만

큼(임성문, 2006, 2008) 초기 부적응 도식을 선

행 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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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상관이 있

기는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

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지연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임과 동시에 두 변인 

사이에 다른 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

은 성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상황에 

노출되게 만드는데, 우리사회에서 시험이라는 

평가 상황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가정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이 탐색되어 온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구실 만들기이

다(오지은, 2010; Urdan & Mildgley, 2001). 구체

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는 학업적 지연행동과

도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Beck, Koons, & Milgrim, 2000; Eerde, 2003; 

Steel, 2007). 실패했을 경우 실패의 원인을 자

신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귀인하

기 위한 전략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수

행 성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불구화(self- 

handicapping) 전략이라고도 한다(Urdan & 

Mildgley, 2001). 자기구실 만들기는 자신의 능

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

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실패의 의미를 바꾸

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오지은, 2010).

타인보다 열등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

향성인 수행회피 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실패

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능력이 부

족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실패 

구실을 만드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였다(조

민경, 2010).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

패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Covington(1992)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

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능력은 그 사람

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능력이 없

다는 것은 곧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능력을 평가받는 상황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실패를 피

해가거나 그 실패의 의미를 바꾸려고 노력한

다.

필수 대처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연행

동자의 경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과

제를 완료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

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구실 만

들기의 노력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정아, 현명호, 2009).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 기준들이 달성되었을 때에만 타인들이 만

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학생일수록 타

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평가를 얻지 못할 것

을 걱정하면서 학습 과제에 대해 회피하려 하

였다(박보람, 2012). 이러한 회피경향성이 여러

가지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

업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을 증가시킨다. 그렇

다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일수록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기구실 만들기

를 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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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초기부적응

도식
지연행동

자기구실 만들기

그림 1. 연구 모형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와 초기 부적응 도

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발

견할 수 없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사고 및 정서 등의 발달적 기원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검증되었던 만큼(임성문, 

2006, 2008) 초기 부적응 도식을 선행 변인으

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

동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구실 만들기가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부

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가 매

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

다. 이러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중학생

의 지연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모색하

기 위한 경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은 유

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가?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

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셋째, 초기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들기

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관련성

이 크고 지연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Stein et 

al.., 2002; 추상엽, 임성문, 2009) 외에 서로 관

련성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지

연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황현정, 

2012) 등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구모형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

하였고, 경쟁모형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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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초기부적응

도식
지연행동

자기구실 만들기

그림 2. 경쟁 모형

두려움에서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

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경쟁모형은 그

림 2와 같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중학교 2, 3학년 

남․여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

다. 487부를 회수하였으며 검사 문항이 누락

된 경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31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구 대상자는 2학년이 259명(56.8%)으로 3학년 

197명(43.2%)보다 많았으며, 여학생이 251명

(55.0%)으로 남학생 205명(45.0%)보다 많았다.

2. 측정도구

지연행동

지연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Solomon과 

Rothblum(1984)이 개발하고, 윤숙경(1997)이 번

안한 학생용 지연행동 평가 척도(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Student, PASS)를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6개의 학업 영역에서 지연행동

이 나타나는 빈도와 문제가 되는 정도를 평가

하는 첫 번째 부분과 지연행동의 원인을 평가

하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식 5점 척도(‘절대 미루지 않는다’, ‘전혀 문제

가 아니다’: 1점, ‘항상 미룬다’, ‘항상 문제이

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인보다는 빈도

와 문제가 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인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외한 첫 번째 부분

만을 학업지연행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지연행동이 6개 학업영역(보

고서 쓰기, 시험공부, 교재읽기, 학교 행정, 출

석(지각, 전반적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며(지연 빈도), 지연행동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느끼는 정도(지연 문제)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에 맞

지 않은 학교 행정 부분을 빼고 지연 빈도(5

문항)와 지연 문제(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조

혜숙(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지연 빈도 .65, 지연 문제 .78, 전체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 빈도 .69, 지연

문제 .74, 전체 .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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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부적응도식

Rijkeboer와 de Boo(2010)가 개발한 아동청소

년용 도식척도(Schema Inventory for Children, 

SIC)로 송영희와 이윤주(201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정말 그렇다’(4

점)의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박탈

(emotional deprivation)과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도식 척도가 합산된 외로움(loneliness)

도식 척도 5문항, 유기(abandonment)와 피해나 

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도식 척도 6문항, 

결핍(defectiveness)도식 척도 3문항, 실패(failure)

도식 척도 3문항, 의존(depedency)과 복종

(subjugation) 및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척도가 합산된 굴복(submission, 기능적 의존)도

식 척도 5문항, 가혹 기준(unrelenting standards)

도식 척도 3문항, 자기희생(self-sacrifice)도식 척

도 3문항, 융합(enmeshment)도식 척도 3문항, 

자기통제 부족(insufficient self-control)도식 척도 

3문항 등 9가지 하위영역의 총 3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Carleton, McCreary, Norton과 Asmunndson 

(2006)이 개발한 BFNE(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를 홍영근 등(201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K-BFNE2)를 사용하였다. Carleton 등

(2006)은 역채점 문항이 척도의 타당성을 떨어

뜨리고, 수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

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홍영근 등(2011)은 4개

의 역채점 문항(2, 4, 7, 10)을 바꾸었는데, 바

꾼 문항 4와 기존의 문항 8의 의미가 중복되

는 것으로 나타나 총점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 4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1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

한다. 홍영근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

도 C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기구실 만들기

Jones와 Rhodewalt(1982)가 개발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척도(Self-Handicapping Scale; SHS)

를 류정희(2006)가 번안하고 김아름(2009)이 수

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매우 그렇다’(6점)로 반응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

용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과 문항내용을 토

대로 노력 포기를 측정하는 문항 7개(예, ‘나

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

다’)와 변명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 5개(예, ‘다

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상황

을 합리화하고 싶어진다,’ ‘뭔가 일이 잘못되

었을 때 나는 우선 환경을 탓하고 싶어진다.’) 

등 총 12문항(1, 2, 4, 7, 8, 9, 15, 16, 17, 18, 

19, 25)을 사용하였다. 김아름(2009) 연구에서

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

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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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에 의하여 분

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검

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

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측정모형 검증을 위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Ru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단, Rusell 등(1998)의 

주장에 따라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

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이를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들을 짝으로 묶어 꾸

러미에 할당하였다. 문항 2, 8, 9는 꾸러미 1

로, 문항 1, 5, 10, 11은 꾸러미 2, 문항 3, 4, 

6, 7은 꾸러미 3으로 각각 묶였다. 자기구실 

만들기 역시 3개의 꾸러미를 제작하여 측정변

수로 사용하였다. 문항 3, 4, 7, 8은 꾸러미 1, 

문항 2, 6, 10, 12는 꾸러미 2, 문항 1, 5, 9, 11

은 꾸러미 3으로 각각 묶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였

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

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 이하

이면 보통 적합도로,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로 판단된다. 반면,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

도 지수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

났고(r = .68, p < .01), 초기 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들기(r = .62, p < .01), 초기 부적

응도식과 지연행동(r = .39, p < .01) 간에도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r = .54, p < 

.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r 

= .30, p <.01), 자기구실 만들기와 지연행동(r 

= .37, p < .01)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

으나,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변인 중 자기희

생과 지연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

다.

2. 측정 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 가운데 자기희생(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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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

초기

부적응

도식

외로움 1.00 .77

취약성 0.74 0.04 17.65*** .79

결함 0.52 0.03 17.48*** .79

실패 0.48 0.03 15.74*** .72

굴복 0.68 0.04 16.89*** .76

가혹 기준 0.26 0.03 10.23*** .49

융합 0.29 0.03 11.55*** .54

통제 부족 0.44 0.03 15.75*** .7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평가 두려움1 1.00 .88

평가 두려움2 1.36 0.05 29.96*** .93

평가 두려움3 1.39 0.05 30.60*** .94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1 1.00 .69

자기구실2 0.96 0.07 13.82*** .78

자기구실3 1.03 0.07 13.70*** .77

지연행동
지연 빈도 1.00 .63

지연 문제 1.05 0.15 6.83*** .55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값

χ2 df TLI CFI
RMSEA

(90% CI)

측정모형 260.809 98 .950 .959
.060

(.052-.069)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 .17)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 이하

로 나와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  = 260.81, CFI 

= .96, TLI = .95, RMSEA = .06)도 적절한 것

으로 판단하여 본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잠재변인을 설명하

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인 가혹기준(.49)을 제외하고

는 모두 .50이상으로 수렴타당도를 만족시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 

표 3,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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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적응도식

통제부족e8

.72
융합e7

.55가혹기준e6

.49
굴복e5

.76

실패e4 .72

결함e3
.78

취약성e2

.79

외로움e1

.77

평가에대한두려움

평가두려움3e11

.94
평가두려움2e10

.93
평가두려움1e9

자기구실만들기

자기구실3e14

자기구실2e13

자기구실1e12

.78

행동지연

지연문제e16

지연빈도e15

.72

.70

.61

.63

.42

.60

.55

.70

.88

.77

.63

그림 3. 측정모형

3. 구조모형 검증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 = 260.81(df = 

98, N = 456, p < .001), CFI = .96, TLI = 

.95, RESEA = .06 (90% 신뢰구간 .052.-.069)을 

보여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경쟁모형은 

 = 262.99(df = 99, N = 456,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90% 신뢰

구간 .052.-.069)을 보여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에 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1이 차이가 날 

때 Δ = 2.18( p  < .001)로 두 모형은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

모형을 채택하였다. 특히, 두 모형의 경로도를 

살핀 결과, 연구모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수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4.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5개의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최종 모형의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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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 Δχ2 TLI CFI
RMSEA

(90% CI)

모형1

(연구모형)
98 260.809

2.183

.950 .959
.060

(.052-.069)

모형2

(경쟁모형)
99 262.992 .950 .959

.060

(.052-.069)

표 4. 모형1(연구모형)과 모형2(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초기 부적응

도식
지연행동

자기구실 만들기

.72***

.38***

.51***
.32***

.27**

그림 4. 최종모형의 경로도

       ** p < .01.

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1.6%, 자기구실 만들기

가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0.7%, 지

연행동이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에 의해 설명되

는 부분은 약 1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

는 그림 4와 표 5와 같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72), 자기구실 만들기(.51), 지연행동(.38)

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27), 자

기구실 만들기는 지연행동(.32)에 각각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5. 매개 효과

최종 구조모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가 

지연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를 분석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72의 직접효과, 자기구

실 만들기에 .51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 지연행동에는 .38의 직

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의 간접효과는 .19, 자기구실 만들기의 간

접효과는 .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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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초기

부적응 도식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8 .05 .72 14.27***

초기

부적응 도식
→

자기구실

만들기
.47 .07 .51 6.96***

초기

부적응 도식
→ 지연행동 .26 .07 .38 3.7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26 .07 .27 3.98***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24 .08 .32 3.05**

R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41.6%

자기구실 만들기 : 40.7%

지연행동 : 18%

** p < .01. *** p < .001.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z

초기

부적응

도식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72*** .72*** -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70*** .51***

.19***

(.09∼.29)
3.73

→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16*** .16*** 3.51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

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61*** .38***
.23**

(.11∼.38)
10.6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27*** .27*** -

→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09** -

.09**

(.04∼.17)
2.78

자기

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32*** .32*** -

** p < .01. *** p < .001.

표 6. 최종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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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

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

과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음, 자

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에 대해 설문조사하

였다.

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도식 전체와 지

연행동 간의 관련성에서 자기희생을 제외한 

외로움/불신/학대, 취약성, 결함, 실패, 굴복, 

가혹 기준, 융합, 통제 부족 등 8가지 하위 요

인이 지연행동의 2가지 하위 요인인 지연 빈

도, 지연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

타냈다. 그러나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 요인 

가운데 가혹 기준과 자기희생은 다른 연구 변

인들과의 관련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두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즉, 임성문(2006)은 우리 문화

에서는 자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이 

심리도식 치료의 이론적 가정과 달리 적응적

인 도식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만약 두 도

식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적인 도식이라면 지

연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

지만 가혹 기준은 지연행동과 낮은 수준의 정

적 관련성을 나타냈고, 자기희생 도식과 지연

행동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결과인

지 아니면 가혹 기준과 자기희생 도식의 조작

적 정의와 측정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추후 검

증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초기 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

들기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중학생이 경험

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

기 구실 만들기에 대한 개입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초기 양육 환경

과 관련되는 만큼(Young et al., 2003)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과의 정

적 관련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로(임성문, 2006, 2008) 발달 

단계와 관계 없이 지연행동에 대한 발달적 기

원으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지연행동이 단

순히 시간관리 내지 과제기술의 차원이 아니

라 한 개인의 심층적인 심리구조라 할 수 있

는 심리도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지연행동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서도 초

기 부적응 도식 등 보다 개인 내적인 변인에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

히 초기 부적응 도식 형성에 부모와의 상호작

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연행

동에 대한 개입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

육 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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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

기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최종 모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과 지연행동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

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결과와(Stein et al., 2002) 일치하지 않는 결과

이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집

단 사이에 지연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

던 연구 결과와는(황현정, 2012)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패공포(배대식, 2009; 

Beswick et al., 1998)보다는 타인으로부터의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Stein 등(200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 간의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았던 만큼 최종 모형에서처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하

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

기구실 만들기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지연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만성적인 지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연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또 다

른 변인인 실패공포 등과 보다 분명하게 구

별될 수 있도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에 대해 좀 더 명료한 조작적 정의 후 본 모

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필요하

다.

한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구실 만들기

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하고 궁극적으로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연행동

에 자기구실 만들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들을 찾고 대안적인 전략을 모색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초기 부

적응 도식 등 개인의 심층적인 내적 변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만성적인 지

연행동이 발달적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된 만큼 기존의 시간관리 등 기술 및 방법론

적 접근에서 벗어나 발달적 관점에서 지연행

동을 바라보고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상담적 개

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은 

더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적 개

입에서 초점화해야 할 변인으로 자기구실 만

들기가 중요하며 자기구실 만들기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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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양한 개입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이 중학생으

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중학

생의 지연행동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선정된 연구대상이지만 앞으로 다

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검

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소재 중학

교 2,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연행동 과 

자기구실 만들기를 측정하는 척도의 내적합치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

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 수준

을 살피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

기구실 만들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중학생은 사춘기라는 

발달상의 큰 변화기를 겪어 내야 함과 동시에 

과중한 학업 부담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 있다. 학업 부담감 역시 지연행동을 초

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존중감등의 심

리적 자원도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장진이, 

이지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

기구실 만들기에 대한 개입 외에도 다양한 매

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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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ought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handicapp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rocrastination behavior.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456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The data were submitted 

to AMOS to test f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a second alternative model was selected. 

Early maladaptive schemas were found to be directly influenced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handicapping and procrastination behavior. Additionaly early maladaptive schemas indirectly had 

influenced upon procrastination behavior through self-handicapping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directly influenced procrastination behavior through self-handicapping. Trerefor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elf- handicapping for the sake of intervention for procrastination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and future research 

on psycho-education and counseling for procrastination behavior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 procrastination behavior,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handic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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